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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그네, 아브라함
Q.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기도로 시작하기

- 마음을 여는 질문

Q. 언제,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나요?

마음 열기:  

하나님의 나그네, 아브라함
Q.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부 소그룹 나눔

Q. 미국에서의 가장 힘들었던 것,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Q. 나는 미국에서 (                )번 이사해봤다!

Quiz 
캔자스는 몇 번째로 이주를 많이 하는 도시일까요?

2024년 미국 내에서 가장 이사를 많이 온 주(State)는 U-Haul 데이터에 따르면, South Carolina라고 합니다. 약 250만(2.5M)명의  사람들이 이주했다

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 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난 주는 California (약 70만명, 2022-2023)입니다.



알아보기: 하나님의 부르심

본문 말씀[창세기 12:1-9]을 함께 읽어봅시다.

청년부 소그룹 나눔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나그네, 아브라함
Q.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1. [여호와]를 찾아서 빨간색 ‘△’ 표시를 하고, 여호와(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청년부 소그룹 나눔

하나님의 나그네, 아브라함
Q.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브람]을 찾아서 파란색 ‘▽’ 표시를 하고, 아브람에 대해서 적어봅시다.

아브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아브람의 이동 경로: 우르 - 하란 - 가나안 - 세겜 - 벧엘 - 이집트

하나님은 아브람을 (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나눔

하나님의 나그네, 아브라함
Q.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3. 나그네 아브람

(1) 첫 번째 떠남: (            )과 (         )과 (                 )의 집 (창12:1)

히브리서 11장 8-10 (새한글성경)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9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몸 붙여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집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10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여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                 )을 받게 됩니다.

(2) 두 번째 떠남: (            )에서 (             )로 (창12:6-7)

(3) (                )가 없는 아브람은 (                  )을 따라갔다  (창12:6-7)

아브람은 (            )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눠보기

Q. 당신의 인생은 나그네와 가깝나요, 아니면 정착민(Settlers)에 가깝나요?

Q.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아브람과 같이, 당신이 떠나야할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끝으로 당신의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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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나그네, 야곱
Q. “어떻게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기도로 시작하기

- 나의 욕망 비율은?

Q. 당신의 욕망 Top 3는?

마음 열기:  

매주�한�사람씩�돌아가면서�기도하며�소그룹을�시작합니다.��
작게나마�기도�훈련이�될�것입니다.

세상의 나그네, 야곱
Q. “어떻게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청년부 소그룹 나눔

(1) 

(2) 

(3)

☛ 욕망(욕구)는�하나님이�인간에게�주신�것(본성)입니다.�무언가를�원하고,�바라는�것은�결코�죄가�아닙니다.�하지만,�인간은�‘죄’로�인해�‘본성’마저�타락했고,�
그�결과�인간의�욕구는�완전히�왜곡되었습니다.�돈,�명예,�지식,�안정�등…�인간은�이러한�것들을�욕망하기�시작했고�이러한�것들을�사랑하게�되었습니다.�성
경은�왜곡된�욕망을�‘탐욕’,�‘탐심’이라고�말합니다.�우리는�성경에서�말하는�탐욕을�알아가며,�탐욕을�이기는�방법을�함께�나눌�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욕망의 영역은 어떤 욕망인가요? QR코드를 이용해 욕망 테스트를 해볼까요?

욕망 테스트하러 가기



알아보기: 떠나는 야곱

본문 말씀[창세기 27:41-45]을 함께 읽어봅시다.

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43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1.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1절)

세상의 나그네, 야곱

청년부 소그룹 나눔

Q. “어떻게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2.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결국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나요? (43-44절)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              )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나눔

πλεονεξία ‘플레오넥시아’ ‘ =  ‘플레이온’ (더 많은) + 에코 (가지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 없이 (                           )을 가지려고 하는 상태

더 알아보기: 탐욕

세상의 나그네, 야곱
Q. “어떻게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πλεονεξία

1. What?

2.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탐심)’

돈, 명예, 권력, 관계 etc…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                      )니라 (골로새서 3:5)

(3)   [                            ]

(1) 하나님만, 하나님을 (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3)

(2)  모든 죄의   [                      ]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5)

3. 어떻게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

(1) [                    ] 사람의 모습

탐욕이란 (              )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갈망하는 왜곡된 욕구입니다.

(2) 하나님이 나의 (                   )가 되심을 믿으라!



청년부 소그룹 나눔

나눠보기

Q.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해봅시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_ 톨스토이 

시골에 한 농부 ‘바흠’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도시에 살던 처형이 찾아왔다. 처형은 도시의 삶을 자랑하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바흠도 지지 않고 시

골의 생활을 처형에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농부들은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에 어리석은 유혹에는 빠질 틈이 없지!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땅만 있으면 악마가 와도 두렵지 않지!” 이 모든 이야기를 악마가 듣고, 바흠을 유혹했다. 바흠은 바시키르에서 엄청난 넓이의 땅을 1000루블(약 한

화 3만원)에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바시키르로 향했다. 그 소식은 사실이었다. 바시키르의 촌장은 1000루블을 내고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바흠에게 알려주었다. “당신이 밟는 땅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네. 단, 당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든지 상관없지만,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곳

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오. 그러면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일세.” 바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을 보며 서둘러 출발했다. 가는 곳이 다 모두 

그의 땅이었다. 그의 걸음은 계속됐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는 촌장의 말이 생각나서 얼른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향했다. 처음에는 걷다가, 해가 

점점 짧아지자 그는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는 해가 다 지기 전에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도책했다. 그러나 그는 숨이 차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세상의 나그네, 야곱


